
“<과학자의 길>, 함께 걸으실래요?!”

2차 표지판 제막식 개최
- 15일(화) 오전 광주과학기술진흥원 앞에서 2차 표지판 제막식 열려 
- ‘과학도시’ 광주 랜드마크化… 지스트 제안으로 첨단단지 내 7㎞ 산책로 조성

▲ 광주 첨단과학도시 랜드마크 조성을 위한 과학자의 길 표지판 제막식이 15일 광주과학기술진흥원
에서 열렸다.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 테이프를 커팅하고 있다. (사진 오른쪽에서 4번째 김영집 대외
부총장) 

광주 첨단과학도시 랜드마크 조성을 위해 지스트(광주과학기술원, 총장 김기선)가 

제안한 <과학자의 길>의 2차 표지판 제막식이 6월 15일(수) 오전 광주과학기술진

흥원에서 열렸다. 

이날 제막식 행사는 광주과학기술진흥원 주최로 광주과학기술원, 광주테크노파크, 

한국광기술원 등 광주 첨단과학산업단지에 위치한 과학기술 유관기관 11곳이 참여

하는 ‘과학자의 길 조성 추진위원회’ 공동 주관으로 진행됐다.

<과학자의 길>은 지스트를 비롯한 첨단과학산업단지 내 산학연 기관들이 협력해 

광주 첨단과학 랜드마크 조성을 목표로 시민들이 과학을 일상처럼 느끼며 소통하

고 여가활동의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성한 산책로이다. 

앞서 ‘과학자의 길 조성 추진위원회’는 지난 1월 17일 <과학자의 길> 1코스의 첫 

안내표지판을 지스트 정문 앞에 설치했으며, 이날 행사를 통해 두 번째 표지판을 

설치했다.



산책로 제1코스는 [지스트(광주과학기술원)→ 국립광주과학관→ 한국산업단지공단→ 

광주테크노파크→ 한국광기술원→ 광주과학기술진흥원→ 광주시민의 숲→ 광주첨단

과학국가산업단지→ 한국전자기술연구원 광주지역본부→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서남

권본부→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호남권센터→ 광주디자인진흥원→ 쌍암공원→ 지스트

(광주과학기술원)]에 도달하는 총 7㎞의 코스이다. 

추진위원회는 앞으로 추가 코스를 순차적으로 개발해 <과학자의 길>을 확장할 계

획이다.

이날 행사는 박성수 과학자의 길 추진위원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이정선 광주시 

교육감 당선자, 문인 북구청장의 축사, 김영집 광주과학기술원 대외부총장의 경과보

고, <과학자의 길> 표지판 제막식 및 커팅식 순으로 진행됐다.

▲ 광주 첨단과학도시 랜드마크 조성을 위한 과학자의 길 표지판 제막식이 15일 광주과학기술진
흥원에서 열렸다.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.

(주요 참석자: 박성수 광주경제고용진흥원 이사장(추진위원장), 김영집 지스트 대외부총장, 

신용진 한국광기술원장, 김선민 광주테크노파크 원장, 송진희 광주디자인진흥원장, 황상현 

한국산업단지공단 본부장, 이길행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호남분원장, 이상법 한국전자기술연

구원 본부장, 정채환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본부장, 유진혁 광주연구개발특구 본부장, 윤석

구 광주과학기술진흥원장, 서용규 광주시의원 당선자 및 이숙희 광주 북구구의원 당선자 

포함 시·구의원 당선자 전원)

<과학자의 길>을 제안한 김영집 대외부총장은 “참여 기관과 협의해 많은 학생과 

시민이 <과학자의 길>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”며 “오는 8월 한국광기술

원 앞에 3차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주요 지점별 추가 안내판을 설치하는 <과학자

의 길>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계획”이라고 밝혔다.  


